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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로는 냉정하고, 때로는 따뜻하며, 며칠마다 묘한 꿈을 꾸고, 가족들 생각에 잠

을 자지 못하고, 동료의 모함에 치를 떨고, 자신의 행동과 오늘 한 일을 일기에

기록하며, 자기 몸이 아파도 가족과 나라를 더 걱정 하는 사람, 생각해보면 우리

아버지 같기도 하고, 평범한 이웃 같기도 하다.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최소

한 한 번이라도 들어 봤을 것이다. 광장에 세워진 동상은 물론 그에 관한 책과 영

화, 사극 등을 통하여.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나에겐 그저 영웅인 줄 알았다. 하지

만 오늘, 그의 혼과 생각, 지식이 담긴 일기를 통해 용감하게 싸우던 장군이 아닌,

인간미가 담긴 ‘충무공 이순신’의 ‘倭亂(왜란)’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다.

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담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욱 난중일기를 돋보이게 해

주었다는 것을 나는 책을 정독하며 알 수 있었다.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,

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준비를 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이다. 전쟁 중이든 아니든 하

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몇 시간 동안 군사적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간간

히 순찰과 무기 제작, 점검을 하셨으니 강한 정신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

었다. 또한 이순신 장군의 섬세함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. 그날의 날씨

와 전세(戰勢)는 물론, 누구를 만났는가와 무었을 먹었는지, 몸 상태가 어떠했는

지, 부하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등 장군님은 이 모든 것을 꼼꼼하고 부족함

없이 일기에 채워가고 있었다. 나는 장군님이 문무에 모두 능통했기 때문에 이를

기록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한다.

‘난중일기’에서 나의 눈길을 끌었던 점은 이순신 장군이 그의 가족들을 향한 마

음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었다.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가족에 대

한 효심이 더욱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. 전장에서는 편지로 가족들의 소식을 들

었던 그는 소식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무척 답답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

보이기도 하였다. 그에게 1597년은 무척이나 시련의 해였다. 옥살이를 마치고 백

의종군하던 시절, 그의 어머니와 아들 ‘면’을 잃게 된 것이다.그때의 심정은 너무

도 고통스러워 읽는 이도 슬픔에 젖게 만들었다.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에 매

우 슬퍼하며 지냈다고 한다.

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. ‘죽기 전엔 어떤 기분이 들까?’라는

생각이었다.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다. 1598년 11월

19일 일어난 노량 해전에서 장군님이 총을 맞고 전사하기 전 남긴“내 죽음을 적

에게 알리지 말라.”라는 명언은 죽기 전에도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

것이었다. 결국 이순신 장군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

충성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.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지도력, 따뜻한 마음

씨와 효심, 충성심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갖춘 충무공 이순신 장군, 그의 영혼과

생각을 담아놓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난중일기를 통해 이순신의 진정한 삶의

이야기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.


